
[37회 감정평가사 회계학 총평]

1. 시험 난이도

구분 재무회계 원가회계 비중

상 12 2 35%
중 7 7 35%

중하 8 1 23%

하 3 0 8%

합계 30 10 100%

2025년과 2024년도 시험과 비교해보았을 때 난이도 상(上) 문제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고, 난이도 하(下)인 문제의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와 원가를 합하여 보았을 때 난이도가 중(中) 이상인 문제의 비중이 전체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이내 가장 난이도가 높았으며, 20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난이도 분류는 감정평가사 회계학 시험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강사님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별 평가

번호 구분 챕터 난이도 내용

41 말문제 개념체계 중하 정답인 지문은 출제된 적이 없으나 나머지 지문이 어렵지 않음.

42 말문제 재무제표 표시 중하 정답인 지문은 출제된 적이 없으나 나머지 지문이 어렵지 않음.

43 말문제 재고자산 중하 정답인 지문은 출제된 적이 없으나 나머지 지문이 어렵지 않음.

44 계산 회계정책의변경 하

45 계산 재고자산 하

46 말문제 유형자산 하

47 계산 차입원가 중하 일반적인 차입원가 문제

48 계산 유형자산 상 복구충당부채 관련 난이도가 높은 유형&시간소모多

49 말문제 무형자산 중 출제되지 않은 지문 다수 존재함.

50 계산 금융자산 상 고려할 요소多&시간소모多

51 계산 금융부채 중 기중 발행 문제로 이자비용을 물어본 적은 처음으로 출제.

52 계산 금융부채 중하 문제 자체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처음으로 출제되는 유형

53 계산 금융부채 상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후 이자비용 문제

54 계산 금융부채 중 조기상환

55 말문제 지분상품 상 생소한 지문 다수

56 계산 지분상품 중하

57 말문제 주당이익 상 생소한 지문 다수

58 계산 고객과의 수익 상 처음으로 출제되는 유형

59 계산 고객과의 수익 상 재매입약정

60 계산 고객과의 수익 중 건설계약

61 계산 종업원급여 중하

62 계산 주식기준보상 상 조건변경

63 말문제 외화환산 중

64 말문제 리스회계 상 생소한 지문 다수

65 계산 유형자산 중하

66 계산 회계정책의변경 중 2023년 기출

67 계산 현금흐름표 상 처음으로 출제되는 유형

68 계산 재무비율 중 시간소모多

69 계산 관계기업투자 및 연결 상 처음으로 출제되는 유형

70 계산 관계기업투자 및 연결 상 처음으로 출제되는 유형

71 말문제 기타(최신기법) 중 생소한 지문 다수

72 계산 CVP분석 중

73 계산 변동원가계산 중

74 계산 제조원가의 흐름 중하

75 계산 표준원가계산 중 고정제조간접원가

76 말문제 종합원가계산 중 생소한 지문 다수

77 계산 관련원가 상 제약요인&관련원가

78 계산 보조부문 원가배분 중 시간소모多

79 계산 정상원가계산 중

80 계산 종합예산 상 환산량 개념 적용

▢ 재무회계

말문제: 모든 말문제의 정답을 쉽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정답은 생소한 지문으로 출제를 하였고,

어려운 말문제 또한 이전 시험 대비 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계산문제: 감정평가사 회계학 기준 출제되지 않던 유형에 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출제되던 재평가모형, 교환 등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음에 따라 점수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이도가 하인 문제도 2문제 밖에 없었습니다.

▢ 원가회계

말문제: 모든 말문제의 정답을 쉽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지문 다수 출제하였습니다.

계산문제: 두개의 단원이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일반적으로 출제되던 유형의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난이도가 하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3. 37회 회계학 총평 및 전략

이번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정평가사 회계학 시험의 경우 공부에 대한 결과를 시험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단순히 불합격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회계학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험별 출제 방향성이 존재하고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험은 그러한 방향성이나 유형에 대한 고려가 전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푸셨을 수험생 분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시험은 고득점이 목표가 아닌 60점이 목표인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으로 과락을 넘기는 점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전략 또한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버릴 문제와 풀 문제를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이도 상 문제들에 대하여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관계기업 및 연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후 이자비용 등)
저희의 방향성은 넓고 얕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깊게 공부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어느 챕터에서 쉬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넓고 얕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 나오는 유형자산, 재고자산, 금융자산 등과 같은 챕터에 대해서만 깊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